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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work)을 하며 살아간

다. 최근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개인은 더 오랜 기간 

일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

년에서 2023년 83.5년으로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24. 

12. 4), 취업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

하며, 그들의 69.4%가 73.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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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

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40 ~ 만 59세의 중년 남성 424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과 SPSS PROCESS macro

3.3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의 의미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

다. 둘째, 진로탄력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일의 의미와 진로탄

력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 남성들의 자

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일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다시 진로탄력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순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진로 연구에서 상대

적으로 간과되었던 중년 남성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력전환을 위한

상담 개입에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중년 남성, 자아정체감, 진로적응성,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of work and career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mid-

dle-aged men. A total of 424 men aged 40 to 59 participated in an online self-report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1.0 and SPSS PROCESS

macro 3.3.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meaning of work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Second, career resilience 

also partial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Third, meaning of work and career resilience se-

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ego-identity among middle-aged men lead to 

deeper perceptions of meaning in work, which in turn strengthen career resilience and ul-

timately enhance career adapt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empirical evidence to the rel-

atively underexplored area of career adaptability in middle-aged men in South Korea,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to support career transition in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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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7. 30). 이것은 생애 주

된 일자리에서 제2, 제3의 경력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은퇴 과정이 존재하며(문한나, 박상오, 이소민, 2020), 

성인 전기의 입직과는 다른 진로전환(career transition)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직업 세계는 급격히 변

화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25)은 기술변

화, 인공지능(AI), 자동화 등으로 향후 5년 동안 전체 

일자리의 22%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

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박철성과 강승복(2023)

은 취업자 중 13%는 10년 이내에 기술적으로 대체 가

능하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중년 남성(middle-aged men)

들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 금융, 사무관리 같은 분야에

서 일자리 감소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5). AI시대의 급변하는 직업 상

황은 직무 내용과 요구 역량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

으며, 이는 중년 남성에게 단순한 직무 변경을 넘어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력과 

삶을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

기한다. 이와 같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

의 변화, 평균 수명의 증가,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로전환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이슈가 되

었다(김은경, 정지양, 김용희, 유순화, 2023).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이직, 구조조정, 실직, 

구직의 빈번함은 개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김나

형, 진성미, 2013).

중년의 진로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동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인 전기의 입직이 주로 경제

적 토대 마련, 사회적 지위 성취, 가족 및 사회적 기대 

부응 등 외부적인 성공과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면(박선영, 유현실, 2019), 중년기는 내면을 성찰하

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과 부합하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김은경 등, 2023). Louis 

(1980)는 진로전환을 개인이 역할을 바꾸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즉 진로전환은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기존 역할에 대한 태도, 관점, 정체성의 

변화도 포함하는 과정인 것이다. 퇴직이나 이직은 기

존의 ‘샐러리맨 정체성’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혼란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만, 결국은 자신을 재정의하고 조직 중심의 페르소나

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발현하는 ‘개별적 

존재’로 정체성을 재정립해 간다(박선영, 유현실, 2019). 

한편, 이 시기에 중년은 과거의 직장 경험을 되돌아보

며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발견하고자 노력하고(김나형, 진성미, 2013), 일의 의

미를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 이상으로 몰두할 수 있

는 대상이나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field)으로 재

구성하고자 한다(안후남, 이제경, 2016). 이와 같이 중

년기는 인생의 전환점(Levinson, 1978)에서 내적으로

는 개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일의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심리적 변화 시기이며, 외적으로는 직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며 진로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변화 시기이다. 따라서, 내외적 변화에 대한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의 작동은 진로전환의 성공 여부

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전 생애 동안 개

인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핵심이다. Super(1980)는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으로 보았다. 이

는 진로발달이 청소년기나 입직의 특정 시기에 완결되

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적 환경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김봉

환 등, 2018), 중년의 개인 또한 일련의 진로발달과업

에 직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

기의 진로적응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Savickas 

(1997)는 진로적응성을 개인이 진로상황에서 직면하

는 진로과업, 진로전환, 일과 관련된 외상 등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진로

적응성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 개인의 진로 성공을 

돕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 선택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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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호기심과 수행에 대한 자신

감을 포괄하는 개인의 역량이다(김나래, 2022).

본 연구는 진로적응성의 예측 요인으로 자아정체감

(ego-identity)에 주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인 자

기개념에서 비롯된다(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응택, 

2017; 이희선, 선우현정, 2015; Erikson, 1968). 직업 영

역에서 자기개념의 구현 과정이 진로발달이며(Super, 

1980), 진로발달의 확장적 개념이 진로적응성인 점(김

봉환 등, 2018)을 고려할 때, 진로적응성은 자기개념

의 발달에 기반한다(Savickas, 1997, 2013). 따라서 자

아정체감은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심리적 토대로 고

려될 수 있다. 실제로, 자아정체감을 높게 지각하는 청

소년일수록 진로상의 불확실성을 잘 인내하고 유연하

게 대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정현선, 한기백, 202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자아정체감이 진로적응성 형성에 유의미한 기여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ıncı & Eryılmaz, 2022).

자아정체감의 재정립은 중년기의 핵심적인 심리적 

발달과업이다(변외진, 김춘경, 2007; 심운경, 2017; 

Erikson, 1968; Levinson, 1977). Erikson(1968)은 자아

정체감을 개인이 인격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자기와 이상

적인 자기를 능동적으로 통합하여 자아를 확립했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중년기는 인생 전반

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청소년기 이후 자아정체감의 혼

란이 다시 재현되는 시기이다(Levinson, 1978). 심운경

(2017)은 중년기의 자아정체감을 개인이 자신의 고유

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

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타인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

계를 맺으며, 자신의 한계나 장단점을 수용하고,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며, 사회적 돌봄과 개인적 성장 

추구를 통해 정립된 통합적인 자기상이라고 보았다.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meaning of work)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자

신의 가치관, 신념, 흥미를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고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하

는 일의 주관적인 경험 즉, 일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

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성향

과 태도에 달려있다(Staw, Bell, & Clausen, 1986). Savickas 

(1997, 2013)는 진로발달의 성공 여부는 개인이 자신

을 둘러싼 환경, 상황,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

게 의미를 부여하며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는 주어진 외적 조건에 수동

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직업 관

련 행동과 경험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로

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김봉환 등, 

2018; Savickas, 2013). 따라서, 개인이 자신을 규정하

는 통합적인 자아상으로서 자아정체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일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될 것이다.

일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기

초한다(Wrzesniewski et al., 1997). Wrzesniewski 등

(1997)은 일의 의미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내적 가치, 소명감, 사회적 기여, 자기실현, 정체성, 삶

의 목적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과 일의 관계를 생업(job), 경력(career), 

소명(calling)으로 구분하였다. 일을 생계수단이나 사

회적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지 않고 소명으로 여기는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를 지니고 동시에 사회

와 타인에게 기여한다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일에 애

착을 느끼며, 일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인

식한다(탁진국 등, 2015; 탁진국, 서형준, 원용재, 심현

주, 2017). Steger 등(2012)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경

험하는 긍정적 의미, 일 자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더 큰 선(great good)에 

기여한다는 동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일의 

의미는 개인이 지각하는 내적가치, 삶의 목적, 자기실

현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의미와 사회적 기여, 소명감

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통합된 구성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

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일의 의미의 직접적인 인과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아

직 제한적이지만, 개인의 정체성이 일에 부여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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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Knez(2016)의 주장과 자아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내적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을 보고한 Cao와 Ma의 연

구(2024)는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의 선행요인일 가

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이직을 경험한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이수정과 배상영의 연구(2025)에서 

일의 의미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현준과 

이기학의 연구(2020)는 일에 대한 의미추구와 의미발

견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일의 의미 간의 관계, 일의 의미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를 

통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와 더불어 자아정체

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기제

로서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에 주목하였다. London

과 Noe(1997)는 진로탄력성을 실망이나 방해되는 직

업 상황에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 성취 욕구, 기꺼이 위

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박정아와 

정철영(2012)은 급속한 직업 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 개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경력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배움에 전념하며, 업무 성

과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돕는 능력과 태도라고 하였다. 정의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로탄력성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개인이 자기 신념과 성취 동기를 바탕으로 위

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와 학

습을 통해 역경과 혼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역

량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

로 탐색을 지원한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에서의 실패, 

좌절,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자원이며(Zhao & Ji, 2024), 변화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실업, 직무변경, 조직 이동 등 예기치 않

은 진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다(강남욱, 김장회, 2016; 유

현실, 2013; 조현경, 유금란, 2017; London & Noe, 

1997). 진로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역경 상황에서 좌절

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목표

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유현실, 2013; 홍성표, 2019). 

이러한 특성으로, 해고ㆍ실직ㆍ구조조정ㆍ진로전환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한 중년에게 진로탄력

성은 필수적인 심리사회적 자원이자 핵심적인 개발 과

제이다(이재열 등, 2020; 홍성표, 2019).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적

응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현선과 한기백의 연구(2025)에서 자아

정체감은 진로탄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영역에서의 자아정체감 개념에 해당

하는 진로정체감(이은경 등, 2017)은 자신의 흥미, 가

치, 역량을 직업 세계와 연결지어 형성된 자아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다(Meijers,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자

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으

며(이은경 등, 2017; 이희선, 선우현정, 2015), 두 변인

은 상호 개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

한나 등의 연구(2020)에서 진로정체감이 진로탄력성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한 것은 자아정체감 역시 

진로탄력성을 예측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진로성찰(career reflection)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홍성표, 2019; Hodges, Keeley, & Troyan, 

2008) 또한 진로성찰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재정

립하는 과정을 전제한다(Hodges et al., 2008; Hodges 

et al., 2010)는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배현정과 조규판(2024)은 진로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소연희(2023)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탄력

성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

증하였다. 전주성과 정하나(2025)도 매개변인으로서 

진로탄력성이 진로적응성에 선행적으로 작용함을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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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체감과 진로탄력성 간의 관계, 진로탄력성과 진로

적응성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이 진로탄

력성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진로탄력성에 선

행하는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일에 대해 개인이 느

끼는 내면적 의미는 진로상의 위기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을 촉진하는 심리적 자원으

로 기능할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일을 ‘의미 있다’고 

느낄 때, 맡은 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Dik, Duffy, & Eldridge, 2009). 

이는 일의 의미가 단순히 외적 보상을 넘어, 개인이 

내적으로 동기 부여되고(진현준, 이기학, 2020), 좌절

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영, 김진숙, 2018). 또한, 자아정

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며, 진로정

체감은 자아정체감을 기반으로 한 직업 영역에 한정된 

자기개념이라는 점(이은경 등, 2017; 이희선, 선우현

정, 2015)을 고려할 때, 진로정체감이 진로탄력성의 

예측 변인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문한나 등, 2020; 전

주성, 정하나, 2025)는 자아정체감 또한 진로탄력성의 

선행 요인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상의 논

의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일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게 되며(Cao & Ma, 2024; 

Knez, 2016), 이러한 일의 의미는 진로에서의 역경과 

변화에 대한 대처 역량인 진로탄력성의 심리적 기반이 

될 것을 시사한다(신미경, 김희수; 2017; Dik et al., 2009; 

Wrzesniewski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

아정체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

의 의미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적응

성은 단일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자아

정체감,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이라는 다차원적 심리

사회적 자원의 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시사된

다. 우선, 자아정체감은 중년기 개인이 진로에서 경험

하는 내적 혼란과 외적 변화에 대처하는 근간이 되는 

통합된 자기상으로서(Erikson, 1968), 진로 탐색과 선

택의 방향성을 제공하며(Wrzesniewski et al., 1997), 

이는 개인이 일에 부여하는 의미의 깊이와 방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Cao & Ma, 2024; 

Knez, 2016). 나아가, 개인이 일에 대해 느끼는 의미는 

진로전환 상황에서의 회복력과 적응 행동을 예측하는 

진로탄력성을 강화하며(Dik et al., 2009), 이는 궁극적

으로 진로적응성의 수준을 결정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배현정, 조규판, 2024; 전주성, 정하나, 2025).

중년기는 진로전환이라는 국면에서 자아정체감의 

재정립과 진로적응성의 향상이라는 심리사회적 과제

가 동시에 요구되는 결정적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진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대학생, 경력단절 여

성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은경 등, 2023; 

유지연, 신효정, 2019). 그러나, 중년 남성의 진로전환 

문제가 한국 사회의 현실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정

혁준, 2024. 7. 13). 진로전환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

은경 등(2023)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9

편)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42편)보다 적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보다 20대 ∼ 4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75.38%)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구조조

정, 조기퇴직, 재취업 등 진로전환의 압박이 중년 남성

에게 보다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과 실증적 탐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발달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완숙

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다(Super, 1980). 그러나, 진로의 문제를 개인의 전 생

애 단계에 따른 심리적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김은경 등, 2023). 이러한 연

구 공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Erikson(1968)과 Levinson(1977)이 제시한 중년기의 

심리적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이, Savickas(1997)가 

직업세계에서 성공적 적응 자원이라고 본 진로적응성

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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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

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은 아래와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일의 의미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

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진로탄력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

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김명자와 박성연(1989)이 중년기의 연령 범위를 40

세에서 59세로 제시한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 상담 및 

심리 분야의 다수 중년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대략 40

세 ∼ 60세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김학환, 장

유진, 2025; 정소담, 2024; 최희주, 김영근, 2017).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구분을 준거로 하여, 

중년 남성의 범위를 만 40세에서 만 59세까지로 설정

하고, 최종적으로 42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 424명의 평균 연령은 만 49.6세(표준편

차 5.5세)이며, 만 40세 ∼ 44세 99명(23.3%), 만 45세 

∼ 49세 104명(24.5%), 만 50세 ∼ 54세 113명(26.7%), 

만 55세 ∼ 59세 108명(25.5%)이었다. 직업별로는 사

무직 237명(55.9%), 전문⋅기술직 78명(18.4%), 자영

업 44명(10.4%), 무직 및 기타 40명(9.4%), 영업직 18

명(4.2%), 공무원⋅교사 6명(1.4%), 농업⋅수산업 1명

(0.2%) 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4년제 이

상) 258명(60.8%), 대학원 졸업 이상 64명(15.1%), 전

문대학 졸업(2 ∼ 3년제) 53명(12.5%), 고등학교 졸업 

48명(11.3%), 중학교 졸업 이하 1명(0.2%) 순으로 많

았다. 결혼상태는 기혼(동거) 295명(69.6%), 미혼(비혼) 

117명(27.6%), 이혼 11명(2.6%), 별거 1명(0.2%) 순으

로 많았다. 가구 유형으로는 자녀와 함께 산다 198명

(46.7%),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산다(3세대 가구) 85명

(20.0%), 혼자 산다(1인 가구) 71명(16.7%), 부부끼리 

산다(2인 가구) 50명(11.8%), 기타 18명(4.2%), 가족관

계 외 동거인과 함께 산다 2명(0.5%) 순으로 많았다. 

자녀수는 없음 151명(35.6%), 2명 139명(32.8%), 1명 

111명(26.2%), 3명 14명(3.3%), 4명 이상 9명(2.1%) 순

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

하여 심운경(2017)이 한국의 중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중년기 자아정체감 척도(Ego Identity Scal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4가지 하위 

요인인 관계 및 역할 6문항(예, 나의 주변사람들은 나

를 소중하게 여긴다.), 자기수용 4문항(예, 나는 노화

로 인해 변화된 내 외모를 받아들인다.), 삶의 방향성 

자아정체감 진로적응성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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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예, 나는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

다.), 돌봄과 성장 4문항(예, 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

기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운경

의 연구(2017)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

며, 하위 요인별로는 관계 및 역할 .80, 자기수용 .80, 

삶의 방향성 .82, 돌봄과 성장 .79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0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관계 및 역할 

.85, 자기수용 .73, 삶의 방향성 .76, 돌봄과 성장 .76으

로 나타났다.

2) 일의 의미 척도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 등(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일의 의미 척도(Work Meaning Inventory)를 탁진국 

등(2017)이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재검증

하고, 상위요인구조를 도출한 일의 의미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8개 요인구조와 3개

의 상위요인인 생업 14문항(예, 생활비를 마련한다.), 사

회관계 12문항(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아실현 

21문항(예, 꿈을 성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7

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점이 높

을수록 일의 의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진

국 등의 연구(2017)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생업 .74, 사회관

계 .73, 자아실현 .91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7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생업 .94, 사회관계 .94, 자

아실현 .95로 나타났다.

3) 진로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London(1983)의 진로동기이론과 Liu 

(2003)가 개발한 진로탄력성 측정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

여, 박정아와 정철영(2012)이 국내 성인 근로자를 대상

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경력탄력성 척도(Career 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4가지 

하위 요인인 자기인식도 4문항(예, 나는 내 업무를 완

벽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다.), 변화수용성 3문항(예, 

나는 조직과 업무의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위

험감수성 4문항(예, 나는 상사나 동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네트워킹활용성 

3문항(예, 나는 회사 안팎으로 내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

로탄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아와 정

철영의 연구(2012)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인식도 .76, 변화수용성 

.65, 위험감수성 .68, 네트워킹활용성 .64이었다. 본 연

구의 전체 신뢰도는 .91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인

식도 .81, 변화수용성 .73, 위험감수성 .76, 네트워킹활

용성 .69로 나타났다.

4) 진로적응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avickas와 Porfeli(20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국내 대학생용으로 번안ㆍ타당

화한 후 다시 탁진국 등(2015)이 국내 직장인을 대상

으로 수정ㆍ타당화한 경력적응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4가지 하위 요인인 관심 4문

항(예, 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통제 4문항(예,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호기심 4문항(예,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자신감 4문항(예, 일을 잘 처리한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

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을 위한 강점들

이 많음을 의미한다. 탁진국 등의 연구(2015)에서 전

체 신뢰도(Cronbach’s α)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관심 .83, 통제 .91, 호기심 .83, 자신감 .81

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2이며, 하위 요인

별로는 관심 .75, 통제 .79, 호기심 .72, 자신감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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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에서 59

세 사이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 업체를 통

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자는 연령과 성별 정보가 사전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전체 패널 중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20배수 무작위 추출한 후 이들에게 자발적 참

여를 요청하는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참

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참

여자들에게는 패널 홈페이지에서 현금⋅상품권으로 교

환 가능한 적립금이 지급되었으며, 조사는 2025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실

시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내용, 절차, 자

발적 참여 원칙,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

하였으며, 참여 동의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설문에 참

여한 430명 중 불성실 응답자 6명을 제외한 424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Green(1991)

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통계적 검정력 .80과 

유의수준 .05 조건에서 작은 효과크기(squared partial 

r = .02)를 검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수 392명을 

상회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모

형 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검정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된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과 SPSS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각 변인 별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변

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

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및 매개모형 검

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

성 진단을 먼저 실시한 후,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넷째,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였으

며,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추출된 효과계수의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경향성과 정규성 충족여

부,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

가 -.02 ∼ .22, 첨도가 -.50 ∼ -.01 사이에 분포하였다. 

Kline(2023)의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자료의 왜도는 

절댓값 3미만, 첨도는 절댓값 8미만으로 나타나 정규

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r = .68, p < .001), 진로탄력성(r = .78, p 

< .001), 진로적응성(r = .76,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의 의미는 진로탄력성(r = .72, p < 

.001), 진로적응성(r = .8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적응성(r = .8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분석 결과, 연

구 변인 간 매우 높은 상관 수준(r > = .50)이 나타나 

변인 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Coh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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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

의 매개효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

ro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분석에 앞서 회귀분석과 매개모형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 

바, 분산팽창지수(VIF)는 2.27 ∼ 3.11로 모두 10미만

이었고, 공차(Tolerance)는 .32 ∼ .44로 모두 .10이상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Kim, 2019).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고(B = 1.04, p < .001), 자아정체감을 통제한 상태

에서 일의 의미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B = .35, p < .001), 일의 의미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B = .39, p < .001). 이와 같이, 일의 의미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

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자

아정체감이 일의 의미를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36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하한

과 상한은 .29 ∼ .44로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를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친다. 이는 중년 남성들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수

준이 높을수록 일의 의미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

변 인 1 2 3 4

1. 자아정체감 1

2. 일의 의미 .68*** 1

3. 진로탄력성 .78*** .72*** 1

4. 진로적응성 .76*** .80*** .81*** 1

평균 3.48 5.18 3.56 3.72

표준편차 .50 .76 .52 .50

왜도 -.02 .01 -.02 .22

첨도 -.20 -.50 -.01 -.42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424)

구 분 경 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자아정체감 → 일의 의미 → 진로적응성 .36 .04 .29 .44

표 3.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424)

경 로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아정체감 → 일의 의미 1.04 .05 19.22*** .93 1.15

자아정체감
→ 진로적응성

.39 .04 11.12*** .32 .46

일의 의미 .35 .02 15.05*** .30 .40

***p < .001.

표 2.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N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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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탄력

성의 매개효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

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진로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B = .82, p < .001), 자아정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주어(B = .54, p < .001), 진로탄력성이 자아정체

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자아정

체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B = .32, p < .001). 이와 같이, 진로

탄력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

탄력성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

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자

아정체감이 진로탄력성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 = 

.44, 하한 = .36, 상한 = .53). 즉, 자아정체감은 진로탄

력성을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

을 미친다. 이는 중년 남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수준

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

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4.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

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B = 1.04, p < .001)와 진로탄력성(B = .56,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일의 의미는 진로탄력성(B = .24, p < .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

에 자아정체감(B = .20, p < .001)은 진로적응성에 유

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으며, 일의 의미(B = .27, p < 

.001)와 진로탄력성(B = .35, p < .001)은 진로적응성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은 자아정

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아정체감은 진로적응성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자아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

경 로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아정체감 → 진로탄력성 .82 .03 25.78*** .75 .88

자아정체감
→ 진로적응성

.32 .04 7.32*** .23 .40

진로탄력성 .54 .04 12.87*** .45 .62

***p < .001.

표 4.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N = 424)

구 분 경 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자아정체감 → 진로탄력성 → 진로적응성 .44 .04 .36 .53

표 5.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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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를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 = .28, 하한 = .20, 상한 

= .35). 또한, 자아정체감이 진로탄력성을 경유하여 진

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났다(Effect = .20, 하한 = .14, 상한 = .26). 마지막

으로,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을 순차적

으로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Effect = .09, 하한 = .06, 

상한 = .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 남성의 자아정

체감은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는 경로를 통해 진로적응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자아정체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

성을 각각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적응성에 간

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아정체감을 높게 지각하는 중년 남성일수록 

일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이러한 인식이 진로탄

경 로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아정체감 →
일의 의미 1.04 .05 19.22*** .93 1.15

진로탄력성 .56 .04 14.27*** .49 .64

일의 의미 → 진로탄력성 .24 .03 9.37*** .19 .29

자아정체감

→ 진로적응성

.20 .04 4.96*** .12 .27

일의 의미 .27 .02 11.25*** .22 .31

진로탄력성 .35 .04 8.66*** .27 .43

***p < .001.

표 6.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424)

1.04*** .35***

.56*** .27***

.24***

자아정체감 진로적응성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

.20***

주. 그림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 경로계수임. 
***p < .001.

그림 2.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구분 경 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

효과

자아정체감 → 일의 의미 → 진로적응성 .28 .04 .20 .35

자아정체감 → 진로탄력성 → 진로적응성 .20 .03 .14 .26

자아정체감 → 일의 의미 → 진로탄력성 → 진로적응성 .09 .02 .06 .12

총 간접효과 .57 .04 .49 .63

표 7.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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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을 강화하는 순차적 매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자아정체

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

이 개별적으로 매개를 하는지, 그리고 일의 의미와 진

로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

었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의 개별적인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중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의 의미가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자아정체감과 일의 의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

행 연구(박선영, 유현실, 2019; 심운경, 2017; Cao & 

Ma, 2024; Knez, 2016; Wrzesniewski et al., 1997), 일

의 의미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

구(김나래, 2022; 이지영, 2024; 진현준, 이기학, 2020),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Akıncı & Eryılmaz, 2022; Rossier, Maggiori, 

& Zimmermann, 2015)를 확장하여 변인들 간의 통합

적인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발달시킨 자

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일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며

(심운경, 2017; 박선영, 유현실, 2019; Knez, 2016), 일

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진로적응성이 강화된다

(민지현, 강에스더, 이혜주, 2017; 진현준, 이기학, 2020)

는 가정을 지지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직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높게 지각하는 중년 남성일수록 일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인식이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경로

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둘째, 진로탄력성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과 진로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정현선, 한기백, 2025; Tomassini, 2015), 진로탄

력성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배

현정, 조규판, 2024; 소연희, 2023; Bimrose & Hearne, 

2012; Seibert, Kraimer, & Heslin, 2016), 그리고 자아

정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

(Akıncı & Eryılmaz, 2022; Rossier et al., 2015)를 확

장하여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인 자기개념이며,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을 기반으로 한 직업 영역에 한정된 자기개

념이다(이은경 등, 2017;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로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자아

정체감 또한 진로탄력성의 예측변인으로 작동하며(문

한나 등, 2020; 정현선, 한기백, 2025),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도 강화된다(배현정, 조규판, 2024; 

소연희, 2023; 전주성, 정하나, 2025)는 추론은 지지된

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높게 지각하

는 중년 남성일수록 진로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인 진로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러

한 과정이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은 자아정체감

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신미경, 김희수, 2017; 

Dik et al., 2009; Wrzesniewski et al., 1997)를 확장하

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속에서 두 변인

의 통합적 매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맡은 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Dik et al., 2009), 일의 의미

를 내적 가치, 소명감, 자기실현과 같이 깊이 인식하는 

개인은 직업적 어려움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Wrzesniewski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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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자아정체감을 높게 

지각하는 중년 남성일수록 일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

하고, 이러한 인식이 진로탄력성을 강화하는 순차적 

매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

는 경로를 형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는 

중년 남성이 자아정체감을 재정립하고, 일에 대한 주

관적 의미를 심화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진로탄력성을 개발함으로써 진로적응성을 강

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경력 전환 과정에 놓인 중

년 남성을 상담할 때, 상담자의 단순한 직업 매칭이나 

구직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한

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직무 구조와 필요 역량이 빠

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모형은 중

년 남성의 경력전환 지원 과정에서 의미 중심적 경력 

설계와 진로적응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

계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진로적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의 핵심 발달과업으로서 자

아정체감을 재정립하고,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일의 

의미를 심화하며, 회복력과 적응 역량으로서 진로탄력

성을 개발하는 복합적 상담 개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

다. 생애사 탐색(life history exploration) 개입은 중년 

남성이 성장 과정에서 내면화한 초기 환상을 비판적으

로 성찰하고, 자신의 전반기 인생 여정 속에서 경험한 

가족 및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신

의 생애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실천적 과정(Gould, 1978)

이 될 수 있어서 자아정체감 재정립을 돕는다. 진로구

성면담(career construction interview)은 중년 남성이 

직업 경험 속에서 자신의 욕구, 강점, 꿈, 사회적 기여

를 발견하고 이를 자아정체감으로 연결하도록 촉진하

며(Savickas, 2013),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진로를 구성해 가

도록 도움으로써(김봉환 등, 2018; 유우경, 유현실, 2018) 

자아정체감 재정립과 일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지원한

다. 또한, 내러티브(narrative) 상담을 통해 과거의 일

의 경험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가운데 생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향성을 조성하며, 전념하도록 격려하

는 일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김이준, 2020; Savickas, 

2024). 진로탄력성은 중년의 진로 상담의 맥락에서, 실

직이나 경력 전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

하는 불안,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인

식⋅수용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조절⋅표현할 수 있도

록 돕는 심리사회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유현실,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정서조절은 진로탄력성을 개

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며, 특히 정서 경험을 상황

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 전략이 정서조절의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oss & John, 2003). 

따라서, 진로탄력성의 개발은 정서조절 전략, 특히 인

지적 재평가 능력을 강화하는 상담 개입을 통해 가능

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중년기를 조명

하면서, 심리사회적 발달과 진로발달을 통합하여 탐색

하였다. Erikson(1968)과 Levinson(1977)은 중년기의 

핵심 발달 과업으로 자아정체감의 재정립을 제시하였

고, Savickas(1997)는 직업세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으로 진로적응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이론적 관점을 접목하여, 중년 남

성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

업이 진로적응성이라는 진로발달 자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진로전환 

연구가 주로 진로전환 결정 및 영향 요인, 진로전환지

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개인적 진로 경험

과 적응에 관한 탐색(김은경 등, 2023)과 같은 단편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 온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중년

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과 진로발달 자원을 구조적

으로 연결함으로써, 두 발달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둘째, 자아정체감,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이 순차적

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

써, 진로적응성을 단일 변인이 아닌 다차원적 심리사

회적 자원의 통합적 산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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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시는 상담 현장에서 중년 남성을 지원할 때 자아

정체감 재정립을 촉진하고, 일의 의미를 성찰⋅재구성

하게 하며, 진로탄력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개입 전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셋째, 국내 진로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중년 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중년 남성의 경력 전

환 문제가 한국사회의 현실적 과제로 시급히 부각되고 

있음에도(정혁준, 2024. 7. 13; 통계청, n.d), 기존의 진

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져(강남욱, 김장회, 2016; 박수

연, 전주성, 2024; 정진철 등, 2023; 김은경 등, 2023; 

유지연, 신효정, 2019), 국내 연구에서 중년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일의 의미, 진로탄력성, 

진로적응성의 구조적 관계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검

증함으로써, 국내 진로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중년 남성 

집단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공백을 메

우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과 결과는 향후 중년 여성의 진로전환 맥락에서 성별 

간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검증하는 후속 연구에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패널 조사 업

체를 통해 모집된 만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 남성

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인구 분포에서 나타나는 연

령대, 지역적 특성, 직업군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무직 종사자가 전

체의 절반 이상(55.9%)을 차지하여 직업군의 균형이 확

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군과 지

역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정밀

한 측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직업유형, 고용상태 등 상황적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중

년 남성이 처한 상황적 차이에 따라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일의 의미, 진로탄력

성,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선형적 매개모형으로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설계 차원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적

응성 수준에 따른 군집 간 특성을 비교하거나, 디지털 

격차 정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해 AI⋅자동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등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개변인들이 실제로 독립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이론적 타

당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변인 간 개념적 구분과 판별타당도를 보다 엄밀하

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일의 의미에 선행하

여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일의 경험이 오

히려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아청, 2000; Nordhall, Knez, & Willander, 

2021). 즉 개인이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성취감이

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자기 서사를 구성하고 자

아정체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에서 일의 의미

로 이어지는 단일 방향의 경로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양방향 관계 가능성이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 진

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

하였다. 실천적 상담 개입 방안으로 생애사 탐색, 진로

구성면담, 내러티브 상담, 인지적 재평가와 같은 기법

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입 요소들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실제 상담 현

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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